
국수(면요리)에 숨겨진 결혼? 

 

한국어로 “언제 결혼해요?”라는 표현을 “언제 국수 먹어요?”라고도 합니다. 

결혼식장이 없었던 시절에는 신부 측 집 마당에서 결혼식이 열렸으며, 

축하객에게는 국수라는 면요리가 제공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면 요리가 귀중한 

요리였던 점과 긴 면을 먹으면 장수한다고 믿어져 온 점으로부터 다 같이 행복하게 

오래 살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결혼식의 차이점은 우선 초대장이 없어도 참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친척은 물론 신랑 신부 양가의 지인 등도 참가함으로 직접적으로 면식이 

없는 분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참가하는 손님은 정장만이 아닌 편안한 

스타일을 하는 분도 많아서 복장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축의금은 친한 친구면 10 만 원 정도이지만, 알고 지내는 정도는 3 만 원 ～ 

5 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결혼식은 일본에 비해 짧아서 약 1 시간 정도면 끝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결혼해도 성이 바뀌지 않습니다(부부별성). 혹시 한국인 친구가 

생기면 꼭 결혼식에 참가해 보세요. 

신혼 여행지로서 이전에는 하와이, 발리, 몰디브, 칸쿤 등의 해외가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2019 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감염 확대로 인해 국내 여행지가 각광을 받게 

되어 제주도, 남해, 부산, 강원도, 울릉도 등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편 인생 최대의 잔치 중의 하나인 결혼이 과거 30 년에 걸쳐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1 년 평균 결혼연령은 남성 33.4 살, 여성 31.1 살로, 

1991 년 남성 27.9 살, 여성 24.8 살에 비해 만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혼 

적령기가 훨씬 지났지만 결혼하지 않은 남성과 여성을 노총각과 노처녀라고 합니다. 

2016 년 4 월 8 일자 헤럴드경제 기사에 의하면 노총각은 37.7 살부터, 노처녀는 

25.5살부터라고 합니다. 만혼화가 진행되어 짐에 따라 자연히 초산 연령도 1993년 

27.6 살에서 2021 년 33.4 살로 높아져 더욱이 출생률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2021 년 출생률은 0.81 까지 저하되어(일본 1.34), 지금은 결혼 지원과 

저출산 대책이 국가 정책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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